
배기량 1796cc
연료 디젤
변속기 7단 듀얼클러치
연비 18km/L (복합연비)
최고출력 136마력 / 3600∼4400rpm
최대토크 30.6kg·m / 1600∼3000rpm
구동방식 전륜구동
엔진 직렬 4기통 CDI
승차정원 5명
가격 3490만원(VAT포함)

■ The New A클래스 200 CDI Night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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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자평
“A클래스는 가볍고 빠른 코너링
을 할 수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차량으로 세팅되어 있다.
가속력 제동력 역시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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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의 강한 토크를 유감없이 보여주듯 3500∼
4500rpm까지 빠르고 균일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었
다. 특히 수동모드에서 트랜스미션의 기어 조작이 자
유자재로 잘 움직여주고, 기어가 들어가는 스피드도
빨라 스포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높여준다. 주행 중
순간 가속을 하면 곧바로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간다.
고속 주행인 4단 기어 이상에서도 강한 토크를 보여주
며 가속 성능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단, 직진주행에서 서스펜션의 범프가 강해 하드한
잔 바운딩이 풀 가속시 운전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
인이 된다.

코너링은 일품이다. 핸들을 돌리면 묵직하면서 무겁
게 돌아가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핸들링을 하기에
아주 이상적이다. 코너중간에서부터 가속하여 코너를
빠져나올 때까지 롤링(좌우로 움직이는 현상)의 양이
적어서 빠른 스피드로 코너링이 가능했다.

A클래스는 코너 진입시 언더스티어 특성을 가진 차
량이다. 때문에 너무 빠른 스피드로 코너를 진입하면
언더스티어가 더 강해지므로 슬로우-인-페스트-아웃
(코너를 진입할 때는 천천히 코너를 탈출할 때는 빠르
게 주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 공차중량에 비해 조금 하드 한 서스펜션이 장착
돼 승차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코너링 성능은 우수하다.
지금까지 벤츠 차량들의 코너링 특성은 부드러운 서스
펜션을 추구해왔었는데 A200 CDI는 그 이미지를 완전
히 벗어 던진 가볍고 빠른 코너링을 할 수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차량으로 세팅되어 있었다.

제동력도 만족스럽다. 성능이 우수한 타이어가 장착
되어 있어서 급제동시 강하면서도 안정된 제동력을 보
여주었다. 또한 테스트 내내 대기온도가 35도 이상이
지만 서킷 한계주행을 반복해도 브레이크 내구성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 장순호프로레이서

강력하고균일한가속력…펀드라이빙 충족

롤링최소화…빠르고정확한코너링이일품

장순호=카레이서경력19년. ‘2010한국모터스포츠대상’올해의드라이버상브론즈헬
멧수상. ‘2010제네시스쿠페챔피언십클래스’챔피언.현EXR팀106소속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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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자평
“벤츠는 A클래스를 소유하고 싶
은 자동차로 탄생시켰다. 실용적
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동시
에 느낄 수 있다. 역시 벤츠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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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특히 Night 모델은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뽐
내기에 제격이다. 투톤 컬러의 18인치 트윈 5스포크
휠, 제논라이트, 블랙 하이그로시 라디에이터 그릴, 사
이드미러 캡 등으로 차별화됐다.

실내에는 반전 매력이 있다. 3스포크 스포츠 스티어
링 휠,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 원형 송풍구 등이 역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직물과 조합한 가죽시트,
화사한 화이트 컬러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1796cc 터보 디젤 엔진은 소음과 진동 잘 억제되어
있다. 최고출력은 136마력, 최대토크는 30.6kg·m이
다. 2.0리터급 해치백들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지만 체
감상 전혀 부족하지 않다.

대신 토크 영역대가 넓어 꾸준하면서도 부드러운 가
속이 가능하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9.3초 수준.

7단 듀얼클러치(DCT) 변속기는 빠르게 작동하며,
재미를 높여주는 시프트 패들도 갖췄다. RPM 활용폭
이 적어 엔진브레이크 사용은 제한적인 것이 아쉽다.

브레이크는 제동력과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감각 자
체는 느긋한 운전에 어울린다. 깊게 밟으면 오토홀드
기능도 작동된다. 드라이 브레이크를 장착해 경사로
밀림 방지와 제동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수분을 없애준
다. 게다가 가속 페달에서 갑자기 발을 떼면 가볍게 브
레이크를 잡아주는 프라이밍 기술도 접목돼 공주시간
을 줄여준다.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
았다.

A클래스의 코너링 성능은 감탄을 자아낸다. 서스펜
션은 출렁이지 않고 차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제어한
다. 떨림이나 반동이 적어 승차감도 좋은 편. 타보고
싶은 차가 아닌 갖고 싶은 차다. 작은 액세서리 같지만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존재다.

■ 김기홍지피코리아 편집장

0-100km 9.3초…넓은토크영역대만족

브레이크제동력·내구우수…변속도빨라

김기홍=카트, 포뮬러 1800, 투어링카 등 다수의 자동차경주 대회 출전. 모터스포
츠 전문 지피코리아(GPKOREA.COM)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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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자평
“프리미엄 소형 세그먼트 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상. 실내외 디자인
과 성능, 연비 어느 것하나도모자
람이없다.관건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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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프리미엄 소형 해치백이 인기 있는 이유는 실용
성과 경제성은 물론 고급 수입 브랜드 차량을 소유한
다는 감성 만족까지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
서 벤츠 A클래스의 출현은 앞서 출시된 경쟁 차량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B클래스에서 느꼈던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과 동력
성능의 부족함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실제 서킷 테스
트 결과만 봐도 A클래스(1분44초61)의 랩타임이 B클
래스(1분46초80)보다 훨신 빠르다. B클래스와 플렛폼
을 공유하고 있고, 엔진 배기량(1.8리터)과 7단 듀얼클
러치의 조합은 같지만 공차중량(1475kg)을 B클래스
(1565kg)보다 90kg 감량하고 보다 하드한 서스펜션을
장착해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강조했다.

젊은 감각의 해치백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채택한 것
과 맥락을 함께한 운동성능의 변화는 A클래스가 경쟁
차종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만든 원동력이다.

실제로 서킷과 일반 도로를 달려보면 B클래스와 확
연히 차별화 된다. B클래스가 저단 기어와 연비 중심
의 기어비 세팅을 했다면, A클래스는 4단 이상의 고속
주행 영역에서도 높은 토크와 맞물리는 시원한 가속
성능을 낼 수 있는 세팅 했다.

또한 코너링에서도 낮은 차체 설계와 하드한 서스펜
션 덕분에 롤링의 양이 적어 보다 빠른 코너링이 가능
하다. B클래스도 코너링에서는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
는 편이지만 A클래스는 이를 뛰어넘는 핸들링의 체감
반응 속도와 밸런스를 발휘한다.

편의 사양도 충실하다.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3D 네
비게이션이 적용됐고, 주의 어시스트, 전자식 주차 브
레이크, 연비를 절약해주는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 등
이 기본 장착되어 있다. A클래스의 성능과 스타일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은 연비다. 고속도로 연비는
23.1km/L에 이르고 복합연비는 18km/L다.

■ 원성열스포츠동아 기자

B클래스보다 디자인·성능 등 업그레이드

복합 연비 18km/L…각종 편의사양 충실

원성열=스포츠동아 자동차 담당 기자. 한국자동차경주협회 C라이센스 드라이버

고품격 소형 세그먼트 A클래스…성능·연비 모두 ‘A ’

리얼 테스트 드라이브 시즌2의 열 여섯번째 주인공은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A클래스 200 CDI Night’다. A클래스의 출시는 BMW 1시리즈, 폭스바겐

골프, 아우디 A3 등이 경쟁하고 있는 프리미엄 소형 세그먼트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서킷과 일반 시승을 병행해 본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A클래스
는 ‘벤츠’라는 브랜드가 지닌 가치를 소형 세그먼트에 이상적으로 녹여냈고, 너무나 매력적인 성능을 발휘했다. 디자인과 연비, 실내 감성 만족도와 컴팩트 세단에 걸
맞는 운동 성능까지 벤츠라는 브랜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차가 바로 A클래스다. 3명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각각 서킷 한계 주행, 스포
츠 주행, 일반 주행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를 꼼꼼히 살펴봤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메르세데스꺠-꺠벤츠 The New A클래스200 CDI Night

뀫서킷 특징= 중저속 코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헤어핀코
너와 S자 연속코너가 많아서 차량의 코너링 성능에 따라
기록차이가많이나는서킷이다. 서킷길이1바퀴=3km.
전체 코너는 9개.(헤어핀 2개, S코너 2개, 고속 코너 2개,
저속코너3개)
뀫테스트 날짜 : 8월21일 / 날씨 : 맑음 / 온도 : 영상
35도 / 서킷 테스트 시간 : 오후 2시

편집｜김대건기자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if

메르세데스-벤츠의 ‘The New A클래스 200CDI Night’가 디자인과 연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성능으로 BMW 1시리즈, 폭스바겐 골프, 아우디 A3와 맞설 프리미엄 소형 세그먼트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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